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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브라함 링컨에게는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정적이 있었습니다.  스탠턴은 당시 가장 유명한 변호사였는데 한번은 두 사람이 함께 사건을 맡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법정에 앉아 있던 스탠턴은 링컨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 "저 따위 시골뜨기와 어떻게 같이 일을 하라는 겁니까?"  라며 나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링컨을 얕잡아 보고 무례하게 행동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링컨은 도량이 넓고 인자한 분이었습니다. 한편 느탠튼은 대쪽 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전쟁중에 한번은  링컨 대통령이 내린 명령이 장관이었던 스텐튼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하여  막말을 했습니다. "저 백악관에 앉아 있는 원숭이를 집어 쳐 버려야 한다."  이말을 전해 들은 링컨 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이 나에게는 모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탠튼씨의 의견입니다. 그래도 내 마음이 불편한 점은 그런 의견을 스탠튼씨가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옳은 말을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각을 구성하면서 링컨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전쟁 장관 자리에 바로 
스탠턴을 임명했습니다. 참모들은 이런 링컨의 결정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스탠턴은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국가적 재난" 이라고 
공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참모들이 재고를 건의하자 링컨은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어떻습니까?  그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전쟁 장관을 하기에 충분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스탠턴은 당신의 정적이었지 않습니까?  정적을  없애 버려야지요!" 

 참모들의 말에 링컨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마음속에서 없애 버려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친구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링컨이 암살자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두었을 때 스탠턴은 링컨을 부둥켜안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결국 링컨은 자기를 미워했던 원수까지도 포용하고 사랑한 진정한 승리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모욕적인 말에도 기분을 상하지 않은 링컨 대통령을 말하자니 엘레나 루주벨트 여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생각납니다.  "당신의 동의 없이는 아무도 단신의 마음을 상하지 못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어떤 모욕적인 비난이나  욕설을 듣는다해도 기분을 상할 동의를 아무에게도 주지 않은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암살 당한 후 앤드류 존슨 (Andrew Johnson)이  그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스탠튼 장관을 해임하려고 했는데  그로인해서 존슨 대통령은 의회로부터 탄핵을 받았습니다. 전쟁장관을 마친 후 그는 곧 대법관으로 지명을 받고 의회의 인준을 받은지 나흘 만에 서거했습니다.

 정치인들이나 기업인사들 또는 교육계나 가정에서  모두도량을 지금보다 훨씬 넓혀서 욕설을 욕설로 , 막말을 막말로 대하지 않는다면  화기 애애하고 명랑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끝

